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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선교회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께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미국 호피(Hopi) 원주민 선교사 박영진 목사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월 사역소식
1. 2월 한 달 목회사역(예배, 심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2. 교회 건물을 가져다 놓을 곳에 대한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계약하기에 앞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업체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새로운 건물이 입고되는 날이어서 건물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직접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려고 했었기에 이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그 직원은 콘크리트 대신 자갈을 까는 
것을 추천하면서, 15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말을 믿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분의 
조언대로 자갈로 공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로 했다면, 직접 공사를 
하던, 업체를 선정해서 하던, 제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진행했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저도 큰 수고를 했었을 것이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 가장 적절한 조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교인 S의 조카사위가 호피 안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원래
대로라면 주변 정리는 땅 주인이 하고, 그 후에 이 분들이 자갈을 실어 와 정지작업만 해 
주는데, 감사하게도 정지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주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초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에 건물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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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목사 배연택)에서 2월 3-5일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달라스중앙감리교회는 오랫동안 호피원주민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인데, 작년에 배연택 
목사님이 새롭게 담임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선교팀 담당 교역자와 부장 
권사님과 함께 이곳 선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특별히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와는 교회가 세워질 교인 S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제목
1. 교회 건축 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Soongopavi Halayki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새롭게 교회가 건축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교회 건물도 다시 찾아 그곳에서도 사역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슝고포비 마을지도자인 “Lee Wayne Lomayestewa”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저와 저희 가족들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2월 호피 땅에서
박영진 선교사 올림


